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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營日記”(徐邁修)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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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황해도의 감영처인 해주목의 관영시설이 황해감사의 직무와 행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를 18C말에 작성된 서매수의 “해영일기”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황해도의 도계처는 금천이며 신구 감사의 교귀는 금
천 또는 배천에서 하였다. 황해감사가 해주에 도임시에 이루어지는 도임 의례는 상당히 화려하고 타 도와 차별점인 
점이 존재한다. 해주성 밖의 해운정은 오리정의 용도로 활용되며, 선화당 주변의 백림정과 부용당 및 징청각은 서로 
다른 감사의 업무에 대응한다. 그 밖에 비정기적 행례의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을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ate 18th century Hanghae-Gamsa's(黃海監司; the provincial governor of
Hanghae-Do)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in Haeju-Mok(海州牧) focused on his duties and ritual ceremonies. 
Haeyeong-Ilgi(“海營日記”) which is Hangha-Gamsa's official diary written by Mae-Su Seo(1731-1818) is closely 
investigated for that purpose. The arrival ceremonies were held at Geumcheon and the Gyogwui(交龜; the change-over
ritual ceremonies) were held at Geumcheon and Baecheon. Especially the arrival ceremony held at Haeju-Mok is very 
spectacular compared with other cities. Through this study it was able to confirm the place of regular and irregular 
ritual ceremonies held and the aspects of governing institutions' utilization in Haeju-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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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시대 읍치의 연구 중 팔도의 감영에 대한 연구는 
타 읍치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하삼도인 충청, 경상, 전라도의 감영에 집중되
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감영에 대한 연구를 하삼도 이
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러한 읍치 및 감영처의 연구는 대체로 기본적 
1차 사료인 읍지를 기초로 감영이나 읍치의 주요 시설을 
살피고 현존하는 지도류 등을 통해 개략적인 위치를 살

피는 연구에 치중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해당 
읍치와 감영 시설 등의 물리적 구조를 어느 정도 밝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관영시설들이 당해 지방관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었고 어느 시설이 어떠한 의례와 집
무에 대응하여 이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미시사 및 생활사적인 연구의 증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지적한 내용은 조선시대 지방 읍치 연
구에 있어 향후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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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
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읍지류와 지방 지도류 이외의 
대부분의 자료는 서울과 궁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기류 중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1795년부터 1796년까지 황해감사를 지
낸 서매수가 남긴 “해영일기”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황해
도의 감영처인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설이 감사의 집무와 
행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피
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서매수가 남긴 “해영일기”는 다
른 감영 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
음이 주목되는 사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로
서는 갈 수 없는 곳인 해주의 전통 도시 모습에 대한 다
양한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황해도의 감영은 황주, 풍천, 해주였다가 1449년(세종
31) 해주에 병영, 황주에 감영으로 정해져 지속되다가 
1601년(선조34)에 다시 해주가 감영으로 확정되어 일시
적인 강등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내내 감영으로 지속되
었다. 

해주에 대한 읍지는 비교적 상세한 읍지가 남아 있으
나 해주의 가시적인 면을 보여주는 지도류는 다른 감영
처에 비해 볼 때 상당히 적고 소략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해영일기”를 통해 분석된 해주목의 각 관영시설이 차지
한 의미와 위상을 지도 등의 가시자료를 활용해 투영시
켜 보고자 한다.

2.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설과 

“해영일기”(서매수)

2.1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지방 관영시설의 파
악은 기본적으로 지도류와 해당 읍치가 수록된 읍지류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도류는 대단히 상세하게 그려진 몇몇 
회화식 지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가 건물 표현의 간
략화 혹은 생략 등으로 주요 시설의 상대적 위치관계 이
외에 읍치 내 관영시설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
렵다. 해주목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주
목의 주요 관영시설의 파악은 조선시대에 발간된 읍지를 
통해 가능하다.

해주목이 수록된 주요 읍지로는 영조대의 “여지도서”, 
현존 최고 황해도 통지로 1871년(고종8)에 편찬된 “해서
읍지” 및 1898년(광무2)에 편찬된 “황해도전지” 등에 포

함된 ‘해주읍지’, 1899년(광무3)에 편찬된 “황해도각군읍
지”에 포함된 ‘해주지’, 그리고 고종대에 편찬된 “해주
지”와 연대 미상인 “황해도해주읍지” 등이 있다.[1] 그런
데 이들 읍지의 편찬년도는 해당 읍지 내 편목의 실제 내
용과 사뭇 다른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즉 “황해도
각군읍지”(1899)에 포함된 ‘해주지’는 선생안 등의 인물
만 추가시켰을 뿐 1책, 2책의 내용은 현재 전하지 않는 
영조대에 만들어진 “해주지”를 전사한 것이다.[1][2] 따라
서 앞선 시기의 읍지인 “해서읍지”의 ‘해주읍지’ 보다 더
욱 상세하다. 읍지 편찬 년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
으로 주요 읍지에 기재된 해주목의 관영시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해주목의 관영시설
[Table 1] The governing institutions in Haeju-Mok

여지도서
(영조대)

監
營

公廨
宣化堂(首陽館), 內衙, 栢林亭,
觀風閣, 澄淸閣, 芙蓉堂,
顧思軒, 孤竹館, 鎭西軒

海
州
牧

公廨
安西館, 首陽館, 淸風軒,
孤竹館, 鎭西軒, 靑丹郵館

해주읍지
(1871)

公廨
安西館, 宣化堂, 慈勇堂,
孤竹館, 鎭西軒, 靑丹郵館

해주지
(1899)

署廨

安西館, 首陽館, 宣化堂,
觀風閣, 布政門(望月樓),
孤竹館, 顧思軒, 淸風軒,
敬簡堂, 內衙, 鎭西軒,
靑丹郵軒, 三司

附
廳舍

鄕社堂, 鍊武堂, 州訓鍊,
奮武堂, 伺候廳, 別將廳,
內司僕廳, 巡營吏廳,
管餉營吏廳, 鎭撫廳, 醫生廳,
管餉軍官廳, 州司, 作廳,
訓導廳, 使令廳, 官奴廳,
別武軍官廳, 別抄軍官廳, 
通引廳, 轉餉軍官廳, 羅將廳, 
軍牢廳, 營奴廳, 敎坊,
驛作廳, 守門將廳, 中營軍官廳
吹鼓手廳, 巡令手廳

“여지도서”에는 해주감영을 기록한 ‘營誌’와 해주목의 
읍지 두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데 두 곳에 반
복 기술된 시설이 많다. 당시 겸목제 시행에 의해 황해감
사가 해주목사의 역할까지 겸하였던 것도 영향이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략한 “여지도서”와 “해주
읍지”(1871)에 비해 ‘해주지’(1899)에 기록된 내용은 매
우 자세하다. “여지도서”나 “해주읍지”에 기재된 주요한 
시설은 ‘署廨’조에 싣고 부속되는 시설은 ‘附 廳舍’라 하
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또한 편찬 이전시기 즉 
1700년의 읍지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주의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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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설을 파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각 읍지의 기사를 종합하고 선생안을 대조해 주요한 

시설과 연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안서관은 해주목의 
객사로 1695년(숙종21) 목사 조지항이 명명하였다. 수양
관은 선화당으로서 예전에는 안서관에 대응하는 신별관
이었다. 예전의 선화당은 1710년(숙종36)에 감사 이제가 
창건하였으나 여지도서가 작성된 영조대에도 이미 내아
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 영역에 속하는 관풍각
은 1721년(경종1) 감사 김유경이 창건하였다. 고사헌은 
비장, 청풍헌은 판관, 고죽관은 도사(도사영), 진서헌은 
중군, 청단우관은 찰방의 집무처 들이다.

2.2 서매수(1731-1818)와“해영일기”의 특징

서매수(1731-1818)의 본관은 大丘, 자는 德而, 호는 戇
軒, 시호는 翼憲이다. 영조 제1비 정성왕후 집안 출신이
다. 음보로 참봉, 신령현감을 지내고 1787년(정조11) 당
진현감 재직 중 56세의 나이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하였다. 대사간, 황해감사, 이조 참판, 대사헌, 지돈령 부
사, 공조, 형조, 예조판서를 지내고 1804년(순조4)에 좌의
정, 1805년에 우의정에까지 이르렀다. 학술과 재능은 없
었으나 성격이 원만 근면하였다고 평가받는다.[4][5] 이
러한 그의 성격은 그가 황해감사 재임시에 작성한 “해영
일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림 1] 서매수[4]와 해영일기
[Fig. 1] Mae-Su Seo[4] and Haeyeong-Ilgi

서매수의 “해영일기”는 그가 1795년(정조19) 3월 7일 
황해감사로 제수된 날로부터 감사에서 파직되고 1796년
(정조20) 12월 22일 서울의 자택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루
도 빠짐없이 기록된 사환일기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18C에는 감사가 작성한 사환일기가 대폭 증가하는데[6], 
이들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적은 생활일기와는 달리 개인
적인 감정과 내용을 배제하고 관직에 해당하는 기간 동
안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종의 행정업무일
지라 할 수 있다. 연도별로 건, 곤 2책으로 구분된 필사본
으로, 원본은 미국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Asami 
Library)에 소장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름 표제는 ‘금영록’(M古3-1995-31)으로 충청감영
의 일보인 금영록의 후반부에 같이 묶여있다. 

일기의 기록은 날짜 다음에 날씨를 적고 해당 일의 주
요 일과를 적었는데 마지막 끝에 풍향을 적은 점은 특징
적이다.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올린 장계 등의 문서 처리
에 대하여는 일기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경
상감사 조재호의 “영영일기”(18C중반))와 문서의 내용 
모두를 기록한 경우(전라감사 서유구의 “완영일록”(19C
초)) 등이 있는데, 본 일기에서는 장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본문 중에 적어 내용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매수가 작성한 “해영일기”가 다른 감영일기
에 비해 특징적인 점은 일기의 내용이 대단히 상세한 점
에 있다. 때에 맞추어 진상한 물품의 종류와 진상 대상에 
따른 수량을 자세히 기록함은 물론 교귀, 망궐례, 향축을 
받는 의식, 기우제 등의 내용이 참여자와 설행 사실만 주
로 기록된 다른 일기에 비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재임기간 내에 일식과 월식이 있어 지방 감영에서 
행한 구식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도 다른 일기에 비해 대단히 특징적이다. 한편 일부 감사
의 일기는 임기 마지막 부분이 소략하거나 끝까지 기록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본 일기는 제수된 날로부터 임
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날까지 충실히 기록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2개년간의 기록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상시적
인 행례와 공간사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 
일기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18C말 황해감사 서매수의 도임과 

행례

3.1 황해감사 서매수의 도임과 교귀

감사의 부임은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감사
에 제수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사은 및 사조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임지에 부임하는 것이다. 사은이란 임관된 자
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궁궐에 들어가 대전,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 등에 사은숙배를 드리는 것이며, 
사조란 사은숙배를 드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부임준비
를 끝내고 다시 입궐하여 왕에게 하직의 숙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7] 신임 감사의 임무는 도의 경계를 들어서
면서 시작되는데 이를 도계라 하고 임지에 도착하는 것
을 도임이라 한다. 도의 경계에 들어서면서 신구 관찰사
가 符信 넘겨주고 받는 의례 즉 임무의 교대를 행하는데 
이를 교귀라 한다. 도계, 교귀 및 감영처에 도임하게 될 
경우 많은 인원이 나와 격식에 맞춘 의식이 행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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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매수는 1795년(정조19) 3월 7일에 황해감사에 제수

되어 11일 사직 소장에 대한 비답을 듣고 12일 사은숙배
를 하였다. 3월 17일 아침에 하직 숙배를 올리고 해질 무
렵에야 친히 밀부와 賜物을 받고 교유서를 받들어 군관
과 前營將이 행차의 앞을 인도하는 가운데 떠나 新門 밖 
경기 新中營 下處에서 밀부를 개봉하였다. 다시 떠나 숙
소인 고양에 도착하였을 때는 날이 어두울 때였다. 다음
날 파주에 묵고 다음날 장단을 거쳐 개경에 묵은 것이 3
월 19일이다. 

신임 황해감사 서매수는 3월 20일 황해도 금천에 도계
하였다. 일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40리를 가서 금천 경계 두석산 모퉁이에 도착
하니 營門 執事가 경계상에 기다리고 있었다. 手旗를 올
리고 軍物을 줄지어 前導하여 또 5리를 가니 금천군수, 
평산부사, 배천군수, 신계현령, 금교찰방, 기린찰방, 청단
찰방, 백치첨사가 교유서를 遠望 祗迎하고 前導하여 午時
에 아동헌에 도착하니 각반 하인이 차례로 입알하고 병
마절도사 이하 각 邑驛鎭城屯官이 아울러 到界 公狀을 
바쳤다. ... 酉時에 배천에 도착하니 배천군수가 五里程 
公狀을 바치고 아동헌에 도착하여 舊使와 더불어 교귀하
였다. (을묘년(1795) 3월 20일, 이하 人名 생략)

위 기록을 통하여 황해감사가 도계하는 읍치는 금천임
을 확인할 수 있다. 황해도 경계 길목에서부터 깃발과 군
물을 줄지어 맞이하기 시작하여 각 수령과 찰방이 교유
서를 맞아 지영하는 곳은 도 경계로부터 5리정도 떨어진 
곳이며 이후 금천 아동헌에서 도계의 행례가 이루어졌다. 
신구 감사의 교귀는 감영처 해주로 가는 길의 다음 읍치
인 배천의 아동헌에서 행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데 서매수가 임기를 마치고 다음 신임 감사 민치혁과의 
교귀는 배천이 아닌 도 경계 금천에서 행하여 비교가 된
다.(병진년(1796) 12월 19일)

“여지도서”의 일부 읍치 기록에 의하면 도계하는 감사
의 행렬을 맞이하는 곳에는 정자가 있어 이곳에서 도계
와 교귀의 행례가 이루어진다. 경상도 문경의 교귀정, 전
라도 여산의 황화정, 충청도 진천의 광혜원 곁 정자 등이 
그것이다.[3] 그런데 위 일기의 기록들을 참조하면 당시
에 황해도에 도계나 교귀를 위한 누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도계는 금천으로 하되 교귀는 금천 또는 다음 
읍치인 배천에서 행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곳 모두의 행례 장소가 통상적인 객사가 아니라 아동헌 
즉 아사로 표현된 점 또한 대단히 특징적이다.

[그림 2] 서매수의 도임행로(좌)와 도계처 배천(우)[8]

[Fig. 2] The arrival route of Mae-Su Seo (Left) and the 

Baecheon (Right)[8]

3.2 도임시 감영처 해주목의 행례

배천에서 교귀한 뒤 하루를 묵은 서매수는 다음날 정
안을 거쳐 해주목 경내로 들어서 청단원에 도착하여 숙
소로 삼고 다음날인 3월 22일 해주 감영에 도임한다. 이
날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식후에 떠나 50리를 가서 해운정에 도착하여 잠시 下
坐하니 畫師 軍官이 명함을 올리고 중군이 갑주를 갖추
고 대기치를 성저에서 거느리고 장교 군병이 결진하여 
放砲하고 吶喊(군사가 일제히 고함을 지름)하기를 세 차
례 하였다. 轅門을 열라는 명령을 전하고 말을 타고 行吹
打하니 판관, 용모첨사, 수양별장, 검률, 역학이 교유서에 
遠望 祗迎하고 前導하였다. 중군, 첨사, 별장의 영명례는 
비장을 시켜 대행하게 하였다. 오후에 上營하여 公禮를 
행하되 私禮는 除하고 대좌기하니 판관 청단찰방 용모첨
사 수양별장 검률 역학 이하 각 반 하인이 禮數를 행하고 
중군 이하 제 장교가 군례를 행하고 파좌하였다. (을묘년
(1795) 3월 22일)

정안은 인접 읍치이지만 해주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이
다. 따라서 해주 감영에 도임하기 전에 청단원에서 하루
를 지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청단원은 “여지도서” 해주
목의 ‘청단역’이다. 해주 관아 동쪽 60리에 있는데 본래 
찰방이 있었으나 중간에 성 안으로 이주하고 역졸만 그
대로 산다고 하였다.[3] 앞서 2.1절에서 읍지를 통해 살핀 
청단우관(청단우헌)이 바로 성안으로 이주해 찰방이 집
무하는 곳으로 대부분 지도에서는 이곳을 청단역으로 표
기하므로 구별을 요한다. 찰방 근무처인 驛이 성내에 존
재하는 것은 다른 곳과 차별된 해주목의 특징이다. 서매
수의 해영일기에는 청단찰방이 감사를 문안한 기록이 수
도 없이 많이 나온다. 이는 청단역이 성내에 존재하는 것
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로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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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매수 도임행로와 청단원[9]

[Fig. 3] The arrival route of Mae-Su Seo and the 

         Cheongdan-Won[9]

해주 감영에 감사 도임시 특징적인 점은 군병이 동원
된 의식이 대단히 화려하다는 점에 있다. 중군이나 영장
이 대기치를 거느리고 마중 나오는 것은 타 감영에서도 
있는 일이지만[10], 결진하여 포를 쏘고 납함을 하는 것
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경지인 함경도나 평
안도의 경우와 비교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 된다.

한편 이러한 의식의 시작에 해운정이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해운정은 동정자라고도 하는데 관아의 동쪽 5
리에 있다. “해주지(1899)”에 의하면 ‘舊誌에 신구 감사
가 印을 교환하는 곳’이라 되어있으므로 해주목의 오리
정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감사의 교귀처로도 이용되던 정
자임을 알 수 있다. 지도에서 확인되는 해운정 주변에는 
훈련원이 자리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4절에서 언급하겠
지만 훈련원에서는 무사와 관련된 많은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이며 너른 연병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황해감
사 도임시 화려한 군병의 의식은 이러한 해운정과 훈련
원의 위치관계 속에서 한층 더 이해될 수 있다. 

이후 해주성 남문으로 말을 타고 들어간 감사의 행렬
은 객사와 선화당에 이르러 도임에 따른 각종 행례를 하
고 파좌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해운정과 훈련원(좌) 및 해주 남문 順明門[13](우)

[Fig. 4] Haewonjung and Hunryeonwon (Left) and Haeju 

South-gate[13] (Right)

한편 시기적인 차이가 크고 유영행정 체제인 점이 크
게 달라 행차 규모가 다르겠지만 16세기 중반 윤두수가 
황해감사로 부임할 당시를 그린 아래 그림을 통해 해주 

성문을 통해 들어서는 황해감사의 도임 행렬은 다소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5] ‘류영수양관 연명지도’(경기도유형문화재 149호)

[Fig. 5] The picture of arrival ceremony of Hanghae-Gamsa

도임 행례를 마친 신임 감사는 다음으로 향교에 알성
을 하는 것이 통례다. 서매수는 도임 다음다음날 행례를 
하였다. 도임한 다음날인 23일에는 비가 왔으므로 그 다
음날에 행례한 것으로 보인다. 향교 행례를 마치고 청성
묘에서도 행례를 하였는데, 청성묘는 백이와 숙제를 배향
한 서원으로 해주의 수양산이 이름이 같은 점에서 비롯
한 것이다.

이른 아침에 흑단령을 입고 남여를 타고 향교에 가서 
교유서를 명륜당에 안치하고 곧바로 殿庭에 들어 四拜禮
를 행하고 친히 분향하고 位로 내려 돌아와 四拜하고 명
륜당으로 나오니 동서재생이 庭揖하였다. 避席하여 答揖
하고 다음으로 相揖禮를 행한 후 입알하였다. ... 다음으
로 청성묘에 가서 廟庭에 곧바로 들어 친히 분향하고 再
拜禮를 행하고 강당으로 나오니 齋生이 입알하였다. ... 
오후에 개좌하여 제 장교 각반 하인 禮數하고 營州 각반 
하인 점고한 후 파좌하였다. (을묘년(1795) 3월 24일)

[그림 6] 서매수 해주목 도임 행례처
[Fig. 6] The ritual ceremony site of Hanghae-Gamsa'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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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매수가 감영처인 해주에 도임하여 행한 행
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주 지도 중 비교적 자세
한 ‘1872년 지방지도’에 순서를 고려해 표기해 본 것이 
위 [그림 6]이다. 이렇게 새로 부임하는 지방관이 임지의 
경내에 들어서서 행하는 각종 의식과 절차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현시하는 과정이자 권위 그 자체를 형
성하는 중요한 의식이 된다는 점[11]을 바탕으로 읍치시
설과의 대응 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4. 18C말 황해감사 서매수의 집무와 

해주 읍치시설 이용

4.1 서매수의 집무와 해주의 읍치시설

조선시대 각 도 감사의 업무는 도내 수령을 규찰 탄핵 
및 포폄하고, 권농, 구휼, 시취, 수세, 재정, 교육 및 기타 
일반 행정과 죄인의 수금과 치죄, 소송의 판결 등 사법 
행정, 유사시 군 지휘권을 비롯한 군관의 시취와 포폄 등 
평상시의 군사행정을 포괄하는 등  민정 군정 일체의 통
치행정을 전제하는 것이었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
시받는 직계권을 가지고 있었다.[12]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집무 중 해주의 읍치시설과 관련되어 일기에 드
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공식적인 직무는 보통 ‘개좌’ 혹은 ‘좌기’로 표현된다. 
일기에서 개좌 등으로 표현된 직무는 점고, 시취 및 삭시
사, 동지 및 탄일의 방물이나 매달의 진상품을 監封하는 
경우, 드물지만 죄인을 형추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대
부분의 개좌 기사는 진상품을 감봉하는 경우이다. 통상적
으로 공식적인 업무인 좌기는 선화당에서 행하는데 일기
에서 장소는 따로 적지 않았다. 일기에서 특별히 장소를 
언급한 좌기의 장소는 백림정으로 시취 혹은 삭시사 등
을 행하였다.([표 2] 참조) 백림정은 수양관 즉 선화당의 
바로 북쪽에 있으며 “여지도서”의 ‘감영’ 공해조에 백림
정이 정자로서는 유일하게 언급된 것과 같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대비되는 누정이 부용당이다. 부용당은 
수양관(선화당) 남쪽에 있는 연못 가운데에 있다. 감사가 
부용당에 간 경우 ‘하좌’라 구별해 달리 표현하였고 일 
처리는 물론 풍악 또는 가사를 듣거나 담화를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또한 연못에 접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음력 6월과 7월에 대단히 많이 이용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영에서 개좌가 필요한 공식적 집
무는 선화당에서 행하지만 통상의 일상적인 집무는 징청
각을 이용한다. 해주 감영에서 징청각은 영조대 “여지도

서”에만 언급될 뿐 이후의 읍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표 1] 참조) 일기에는 징청각이 등장하지만 부용당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판관이나 배천군수가 문안 입알하거
나 몸이 좋지 않을 때 판관이나 청단찰방이 문후한 경우 
뿐이다. 따라서 해주 감영에서 평상시의 업무와 각종 행
사 후 유희의 장소로는 선화당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부
용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 해주 부용당[12]

[Fig. 7] The Buyongdang in Haeju-Mok

성 밖의 해운정이 오리정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은 3장
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배를 띄우고 妓樂을 즐긴 경우
(1796.6.4, 7.17)도 있으나 서매수가 매해 두 차례의 춘추 
순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군과 제 장교 등이 돌아
오는 감사를 마중 나오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성 밖의 수
양산성을 간심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잠시 쉬는 용도로 
활용(1976.4.28)되었다. 

[그림 8] 해주목의 주요 누정
[Fig. 8] The major pavillion of Haeju-Mok

탁열정은 성 북쪽 3리 광석천 가에 있는데 무더운 여
름에 거룻배를 띄우고 기악을 즐기는 장소로 주로 이용
되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2012

4250

[표 2] 해주목 주요 누정의 이용
[Table 2] The major pavillion of Haeju-Mok and its 

utilization

장소 이용 관련 기사

栢林亭

1795.4.19(賞射), 5.26, 6.16(賞射), 7.14, 7.25(開
坐, 朔射講 試取) 8.16(開坐, 朔射講 試取) 10.19
(開坐, 都試 試射 試取), 10.27(開坐, 朔射講 試取), 
12.25(取才 試射 分等 施賞), 
1796.4.24(射帿), 5.4(射帿), 5.27(開坐, 朔射講 試
取), 6.25(朔射講 試取), 7.23(射帿)

芙蓉堂

1795.3.25, 4,17(下坐, 文武白日場 呼鍾 設風樂 進
盞床 分等 施賞), 4.26(下坐, 聽 嵇笛), 6.7, 6.9(下
坐, 狀啓 奉送), 6.10(褒貶殿最 후 下坐, 設風樂 進
茶啖), 6.17(求食禮 후 下坐, 暫 張樂), 6.18(遙賀
禮 후 下坐, 設風樂), 6.19(下坐, 設風樂), 6.23(下
坐), 6.24(下坐, 聽 歌琴, 狀啓 奉送), 6.27(下坐), 
6.28(下坐), 7.2(下坐), 7.7(下坐, 狀啓 奉送), 7.10
(下坐), 7.11(下坐, 惑談話 惑歌琴), 7.18(下坐, 設
樂 觀舞 聼歌琴, 薦新 看品), 12.30(下坐 設樂)
1796.4.15(下坐, 技工 聽笛), 4.23(下坐), 5.10(下坐 
開坐, 5月朔 進上 奉進), 6.15(下坐), 6.18(設 大風
樂), 6.21(下坐, 狀啓 奉送), 7.5(聽 歌詞), 7.7(下坐, 
談話), 7.18(下坐, 設 風樂), 7.22(下坐), 9.12(箋文 
祗送 후 設樂), 12.15(下坐)

澄淸閣

1795.9.6(判官 入謁)
1796.2.26, 2.29(배천군수 入謁), 6.26, 11.11(배천
군수 入謁), 11.28-30(기운이 不平), 12.2(問安), 
12.3(問安)

海雲亭

1795.3.22(到任時), 4.6(순력 후), 8.13(순력 후), 
8.29(순력 후), 9.12(陪箋 후)
1796.3.20(濬池 看審 후 設風樂 進別味), 4.4(순력 
후, 잠시 泛舟 設樂), 4.28(수양산성 看審 후 下坐 
잠쉬 쉼), 6.4(接生 面試 白日場, 乘舟 設樂), 7.17
(배타고 횟불을 池 주변과 물위에 띄우고 妓樂)

濯熱亭

1795.5.6(狀啓 奉送, 設風樂 觀劍舞), 6.11(設 大風
樂), 6.20(7月朔 進上 封送 후 設 風樂), 6.25(開坐, 
朔射講 試取, 聽歌琴), 7.5(나룻배 妓樂), 7.17(나
룻배 妓樂)
1796.4.25(敎諭書 節鉞 亭上 安置, 開坐 諸將校 朔
射講 試取), 5.26(沸流潭 觀漲 후 觀漲), 6.11(開坐, 
別賞 射取, 移坐 軍幕 妓 載舟 張樂), 6.19(나룻배 
妓樂), 7.11((移坐 軍幕 배 띄워 釼舞), 7.15(妓工, 
衆妓와 乘舟), 7.24(設風樂 觀妓舞)

한편 문무의 시취도 감사의 주요 임무다. 해주 유생의 
백일장 장소는 적혀 있지 않으나 設樂과 시상은 부용당
을 주로 이용하였다.(1795.4.17, 1796.4.12) 무사 백일장, 
별무사 騎芻, 향기사 都試, 향기사 騎芻 등은 모두 훈련원
에서 시행되었다.(1795.4.17, 9.25, 9.28, 9.29, 10.6, 10.18, 
1796.4.12, 9.20, 9.23, 9.25, 9.29, 10.3, 10.6) 따라서 장소
가 언급되지 않은 出身都試, 선무군관 都試 등도 훈련원
에서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796.10.13, 
10.14)

4.2 서매수의 정기･비정기 행례와 행례처

정조와 동지, 대전의 탄일을 맞아 감사는 도내 2품 이
상 수령과 대도호부사, 목사 등의 진하전문을 국왕에게 
봉상하며 배전의를 행하고 당일에는 요하의를 행하게 되
는데, 이때의 행례 절차는 “국조오례의”에 정해져 있다. 
전패를 정청에 설치하고 행례하므로 객사가 주요한 행례
처가 됨을 알 수 있는데 해영일기에서도 館所라 표기되
어 객사인 안서관이 주요한 행례처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1796년 11월 12일 동지 전문을 고족상에 안치하
였다가 그 다음날 배전의를 행하는 모습이다.

식후에 陪箋(을 위해) 흑단령을 입고 座馬하여 館所에 
가서 판관, 풍천부사, 토산현감, 장연현감, 청단찰방, 검
률, 심약, 역학과 함께 入庭하여 四拜하고 西階로 말미암
아 올라 殿案 前에 가서 差使員 금교찰방과 함께 受授禮
를 행하고 내려와 復位하여 四拜禮를 행하였다. 인하여 
동헌에 가니 차사원이 請入하고 箋文을 外封裹하였다. 衆
官이 請入하여 進茶하고 차사원이 하직하다. 陪箋(으로) 
座馬하여 남문 밖에 이르러 보내고 선화당으로 돌아왔다. 
(병진년(1796) 11월 13일)

위 기사에서는 남문 밖까지만 지송하지만 남문 밖 배
표정까지 지송하기도 한다.(1795.6.12, 1796.9.12) 한편 
중앙으로부터 반교문이 내려올 경우 역시 배표정까지 나
아가 祗受하여 객사로 전도하여 행례하였다.(1796.3.9, 
11.14)

도내 향교를 개수하거나 위판을 이안할 경우 병조 서
리가 향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때 판관이 대행하여 
祗受한다.(1795.5.5, 1796.1.26, 2.20, 9.12) 그런데 하서 
김인후가 문묘에 승배됨으로써 내려온 향축은 흑단령을 
입고 심약과 함께 객사 문 앞에 직접 나가서 祗受하고 객
사에서 행례하였다.(1796.10.26)

영명례는 객사에서 행하게 되는데 다른 일기의 사례에
서도 파악되듯 거의 모두를 비장이 대행하며 형식적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1976년 가을 순력시에 감사 서매수가 
황주에 이르자 병사 김사목이 영명례를 거부하였다. 김사
목은 전에 황해감사를 지냈으나 병마절도사로 좌천된 것
이므로 비장이 대행하는 영명례를 거부한 것이다. 비록 
용서를 받았으나 이 일이 보고되자 비변사로부터 파면과 
논죄의 의논이 있었다.(1906.9.2 및 정조실록 20년 9월 4
일 참조) 본 일기와 거의 같은 시기인 1780년(정조4)에 
충청감사 심이지가 쓴 “금영일기”에서 영명례는 모두 비
장이 대신하였지만 兵使와 水使의 영명은 직접 받았다고 
특별히 기록 한 것과 비교해 볼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세
태와 관련하여 19세기 초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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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본 뜻이 오해되어 ‘병마사와 수군사는 관찰사와 같
은 使臣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을 시켜 영명례를 대신 받
게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망궐례도 객사에서 행하
게 된다. 서매수는 이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예하 관원과 
함께 새벽에 객사에서 설행하였다. 그런데 1796년 10월 
28일 이후의 망궐례는 거의 權停하며 심지어 11월 23일
의 동지 요하례까지 권정하였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면 
이는 서매수가 올린 상소로 인해 11월 26일 파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신임 감사가 차정되어 내려와 교귀하
기 전까지 파직된 감사가 행하는 행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기적인 몇 가지 제례를 살피면 먼저 
기우제는 사직단(1795.5.18)이나 龍堂祭所(1795.6.6)에서 
행하였는데 그 행례 내용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각종 지도를 참조하면 용당의 제소가 기우소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용당의 기우소[14]

[Fig. 7] The rain calling ceremony site[14]

1796년 6월 1일에는 일식이 있어 구식례를 행하였다. 
구식례에 대한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 날 百官들은 각각 本司에서 북을 廳事의 앞에 놓고, 
事前에 모두 素服 차림으로 북 뒤에 겹줄로 해를 향하여 
선다. 처음 해가 이지러지면 香을 피우고 북을 치다가 밝
은 빛이 회복된 후에 그만 둔다. 밤의 일식은 구제하는 
의식이 없다. 지방 관원의 일식을 구제하는 의식도 이와 
같다. (“국조오례의”, ‘군례’, 救日食儀)

서매수의 기록에 의하면 구식례는 중군, 판관, 청단찰
방, 三司로 하여금 대행케 하였는데, 이때의 행례 장소는 
‘館所 대문 밖에 동향으로 設 倚幕하여 救食’하였다고 적
었다. “국조오례의”에서 언급한 ‘본사의 청사 앞’이란 지

방 관청에서 객사의 대문 밖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월식이 있었는데 역시 중군이 일
식과 같은 의식으로 행례하였는데 그 장소 역시 館門 밖
으로 변동이 없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고는 서매수가 1795년(정조19) 3월 7일 황해감사로 
제수된 날로부터 임무를 마치고 1796년(정조20) 12월 22
일 서울의 자택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관직
생활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사환일기인 “해영일기”을 
대상으로 하여 황해도의 감영처인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
설이 감사의 집무와 행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피고자 한 것이다. 본고를 통해 파악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해감사의 도계처는 금천이며 신구 감사의 교귀는 금
천 또는 금천에서 해주로 가는 다음 읍치인 배천에서 행
해지기도 하였다. 해주로 들기 직전의 읍치인 정안에서 
해주까지는 먼 거리이므로 청단역에서 하루를 지내고 해
주에 도임하게 되는데 이때 성 밖에 위치한 해운정이 중
요한 오리정의 용도로 활용된다. 또한 황해감사의 해주목 
도임에는 많은 군병이 동원되어 의식이 대단히 화려하다
는 점이 차별점이다. 해운정 가까이에 훈련원이 있어 이
러한 행례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임 후 객사와 
선화당의 행례 이후에는 향교와 청성묘에서 행례한다. 선
화당 이외에 백림정, 부용당, 징청각 등을 감사가 집무처
로서 활용하는데 각 건물별로 몇몇 차별점이 있으며 이
는 본문에 밝힌 바와 같으며 특히 부용당의 활용도가 매
우 높다. 무과의 시취 등은 모두 훈련원을 이용한다.

한편 반교문이나 특별한 향축 등이 내려올 경우 감사
가 남문 밖 배표정까지 지영을 하며, 기우제는 사직단과 
용당의 제소에서 행하고 구식례는 객사의 대문 앞에서 
행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읍치 내 각 시설이 각 의례와 행
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파악함과 동시에 “국조오례
의” 등의 규정이 해당 읍치에서 어떻게 준용되었는지 구
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행례의 사례들은 현재 북한에서 복원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용당 등의 해주의 물리적 실체에 상당한 인
문적 내용을 부여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본고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분석했음에도 불
구하고 일기사료 자체가 지니는 은닉성 즉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과와 장소는 기록되지 않았을 한계점도 내재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감영에서 행한 구식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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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례처 등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은 본고와 같은 일기사료의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된 내용은 향후 타 감영처 특히 국경에 
위치한 평안도와 함경도 감영처에 대한 분석과 상호 비
교를 함으로써 각 감영처의 특징적인 점이 더욱 확실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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